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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에 살게 하다
배동철 교수(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생활터 현황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 성장을 이룸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등한시 되거나 심지어 별 것 아닌 것으로 치

부되어 옴

	 •지난 20세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터를 만들어 온 시기

	 •�1990년대는 고도 압축 성장을 통해 물질적·경제적 풍요는 가져다 주었지만 생활터 곳곳에서 발생

한 대형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암울한 시기

	 |위험 사회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위험의 확장을 초래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이러한 현상을 “위험사회(Risiko ge-

sellschaft, 1986)”라고 규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위험과 그로부터 비롯된 불안은 

생활터를 구성하는 일반 대중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

위험사회의 성격

첫째, 위험은 전염성이 강함 

•기존의 사회적 궁핍이 계급에 따라 차별적이었던 것에 반해, 위험은 무차별적이고 따라서 민주적임

•빈자와 약자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위험의 특징임

•이러한 위험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 

둘째, 위험은 일정한 공간에 국소적으로 발생하고 끝나지 않음 

•�위험이 발현되었을 때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는 공간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며 그 피해를 과소평가한다면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피해가 양산됨

셋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짐

넷째, 안전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몰아내고 불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등장할 수 있음

다섯째,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은 점차 물이나 전기처럼 공공재로 전환됨

	 |우리나라는 위험 사회인가?

	 •최근의 재난과 위험관련 이슈에서 폭염이나 폭설, 가뭄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대두됨

	 •지진 등의 자연재난 빈발

	 •미세먼지와 황사에 의한 위험

1) 본 글은 『안전충남2050』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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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 등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의 위험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은 끊임없이 발생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주지만, 그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을 모두 측정하고 통제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과학기술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위험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위험의 가능한 한 최소화

가 현실적인 대안임

	 |안전비전 2050의 의의

	 •생활터 내에 존재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피해발생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이미 위험사회가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터를 말 그대로 “안전생활터”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에 본 글에서 안전생활터의 정의와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함

2. 안전생활터와 관련한 충청남도의 여건변화 및 전망  

	 |생활터 구성원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2030년 2,323,8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유소년 인구(0-14세)의 경우 2010년 16.2%에서 2030년 13.1%로 감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8.6%에서 6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5.2%에서 35.2%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남녀별로는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여성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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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복지분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중점관리하는 형태가 아님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은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차별화 하여 관리할 수 없다

는 의미임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위험의 종류에 따라 그 피해가 더 커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 탄력

성과 회복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현황 

	 •화재분야 지역안전등급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매우 낮은 편

	 •�시군별로는 도청이 소재한 홍성이 2등급으로 높은 편이나 천안, 계룡, 당진, 태안이 3등급, 아산, 서

산, 논산, 금산, 서천, 청양, 예산이 4등급, 공주, 보령, 부여가 5등급에 속해 대부분 지역의 화재 취

약성이 높음

	 •�화재피해의 경우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명피해에 비하여 재산피해액이 많으며, 이재

민 수 발생이 높음

년도 발생건수 피해액 피해경감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소계 사망 화상

2010 2,994 27,140,238 - 135 26 92 208

2011 3,089 17,955,682 516,597,251 124 18 117 250

2012 3,098 21,739,562 458,641,995 95 17 107 207

2013 2,784 24,508,566 720,901,422 108 13 82 165

2014 2,838 20,475,505 483,674,055 86 26 70 210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교통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광역시도 중 대구, 울산, 전북과 같은 등급에 속함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하위 등급에 속해 있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11.22 10.64 10.47 9.72 11.11

서울특별시 12.04 11.63 11.62 11.14 13.54

부산광역시 10.79 10.67 11.29 9.43 10.45

대구광역시 13.44 12.99 12.43 11.29 13.54

인천광역시 9.82 9.13 8.31 7.00 7.09

광주광역시 15.19 13.94 13.94 12.76 13.90

대전광역시 9.51 9.69 8.82 8.45 9.50

울산광역시 9.86 9.13 9.02 8.77 10.27

세종특별자치시 - - 6.51 6.74 7.09

경기도 9.62 9.31 9.28 8.70 10.25

강원도 13.67 13.47 12.84 11.89 12.90

충청북도 12.20 11.87 11.62 11.12 12.77

충청남도 9.75 8.91 8.50 7.80 9.04

전라북도 13.35 12.51 11.87 10.81 11.85

전라남도 13.27 11.61 11.55 10.80 12.00

경상북도 13.03 11.58 11.57 10.88 12.22

경상남도 9.26 8.52 8.59 8.11 8.88

제주특별자치도 12.83 11.78 11.43 11.12 11.6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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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1등급의 세종, 전북, 2등급의 서울, 대구, 경북, 제주를 제

외한 중위 등급에 속함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천안시 0.551 0.709 0.925 0.626 6

공주시 0.485 0.887 0.770 0.531 4

보령시 0.535 0.785 0.450 0.725 8

아산시 0.532 0.876 0.310 0.777 9

서산시 0.452 0.838 0.340 0.714 8

논산시 0.555 0.800 0.310 0.808 10

계룡시 0.392 0.894 0.280 0.705 8

당진시 0.485 0.815 0.536 0.638 6

금산군 0.567 0.743 0.864 0.632 6

부여군 0.615 0.704 0.382 0.843 10

서천군 0.552 0.638 0.623 0.726 8

청양군 0.550 0.835 0.400 0.748 8

홍성군 0.469 0.723 0.488 0.682 7

예산군 0.459 0.771 0.240 0.795 9

태안군 0.510 0.742 0.582 0.662 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2012년 충청남도가 발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재난재해 취약성은 폭설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이 높음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자연재해 분야의 위험수

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범죄안전등급은 대구, 대전, 경기, 경남과 함께 3등급에 속함

	 •서울, 부산, 강원, 충북의 4등급, 광주, 제주의 5등급보다는 양호한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연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사범
특별법범

2010 70,989 924 12,545 7,381 9,773 566 2,020 37,780 

2011 63,052 1,018 12,369 8,897 10,319 507 2,155 27,787 

2012 67,551 1,043 14,035 9,480 11,282 462 2,544 28,705 

2013 70,573 1,110 13,152 9,384 13,110 382 2,841 30,594 

2014 71,135 1,131 11,976 9,726 12,243 420 3,189 32,45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울산, 제주의 5등급, 서울, 광주, 강원, 전남보다는 상위 등급에 속

하고 있으나 가까운 세종(1등급), 대전(2등급), 충북(2등급)에 대비하여 낮은 등급에 속하고 있음

	 ※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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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행정 동/리 별 인구대비 구급사고 발생률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체 4,417개소 중 

974개소(22.1%)이며, 인구대비 50%이상 발생하는 지역도 387개소(8.8%)에 이르고 있음

	 •시군별로는 태안(16.0%), 당진(14.2%), 아산시(12.7%) 소재 순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2015년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23건으로 최근 10년 평균(05-14)인 16.5건 대비 약 70% 이상 증가하

고 있어, 산불관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강원, 부산의 5등급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대전, 대구, 전남과 함께 자살 안전등급이 4

등급인 위험지역으로 발표됨

	 •�2011년 기준 태안, 청양, 금산의 자살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음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도 2000

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50대 자살인구는 2008년을 분기점으로 2009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마찬가

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속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자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에 관심이 요구됨

※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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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 전남의 5등급, 경북, 대구, 부산의 4등급 이외

에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3.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를 만들기 위한 제언

	 |안전·안심 위험요인 저감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상 시군과 읍면의 격차가 크고 자연환경도 상이함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삶터와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 다

양한 생활터에서 도민들이 경험하는 주요 위험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정립해야 함

	 •�생활환경을 생활시설별로 구분하면 주거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원, 마트, 시장, 영

화관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현장, 기간시설(도로, 교량, 철도 등) 등이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안전·안심의 생활환경은 단순히 규제나 제도가 있고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달성

되는 것이 아님

	 •�도민 스스로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이나 경험하는 위험 상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변화

시킬 때 달성할 수 있음

	 •�생활환경에 적용하는 규제와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통

로를 개발한 후 규제나 행정·기술적 제도를 통해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도입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①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②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③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④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고려가 필요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

	 •�충청남도에서 육상 및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

도록 현장 대응 초동조치 역량 강화가 중요함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입체적인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생활터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구급상황의 경우, 통상의 골든타임은 5분임

	 •시군 단위 별 도로상황과 시간대 별 운행차량의 정도가 일차적인 중요변수임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로 기준 완화(2009년 도로폭 등의 기준이 하향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진입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를 위하여

① 골든타임 저해 요인 제거

②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등의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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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재난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회복력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재난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원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고 

최소한의 피해에 그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구호 강화를 포함하여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이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신속한 상황 반응과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 논의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①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②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③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등의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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